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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전통놀이 참여자들의 재미요인과 재참여의사 간의 관계에서 도전정신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한 전통놀이 한마당 대회 참여자 164명이다. 이들은 재미요인, 

도전정신, 재참여의사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측정지를 분석하기 위해 SPSS18.0, PROCESS Macro(V.2.13), 

Interaction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도모와 도전정신의 상호

작용은 높은, 중간수준에서 재참여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성 함양과 도전정신의 

상호작용은 재참여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취감 경험과 도전정신의 상호작

용은 높은, 중간수준에서 재참여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전통놀이, 재미요인, 도전정신, 재참여의사, SPSS PROCESS Macr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challenging spi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un factors and re-participation intentions of participants in traditional 

pla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64 participants in the traditional play Hanmadang contest 

hel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2021. They measured fun factors, challenging spirit, 

and re-particitation intention to participate. In order to analyze the collected measurement paper,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18.0, PROCESS Macro(V.2.13), Interaction program.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interaction between promote health and challenge spiri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re-particitation  intention at high and medium level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foster of social and the challenge spiri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particitation intention. Third, the interaction between sense of 

achievement and the challenge spiri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particitation 

intention at the high and medium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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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사회화 집단으로 특정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람들과의 인과관계 형성, 자아형성 등 다

양한 환경적 요인들을 통해 성장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6년 (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가 각각 

해산하고 2016년 3월 통합 ‘대한체육회’가 출범하면서 

신체활동으로 인한 사회화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중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 보급을 통해 우리나

라의 전통놀이와 전통스포츠를 유‧청소년들에게 보급하

여 고유문화를 되새기고 건강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

여 전통놀이운동회 및 강습회를 확대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놀이는 과거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놀이형태

로서 역사성, 전통성, 고유성,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이 놀이는 나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으며, 놀이목

적, 내용 등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장점

을 갖고 있으며, 놀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 정신, 협동심

과 애향심을 느끼는 동시에 공동체 의식을 가능하게 한

다[1,2]. 하지만, 오늘날 학교체육 현장에서는 뉴스포츠 

종목, AI를 활용한 신체활동을 선호하고 있으며, 생활

체육에서도 거의 대부분 전통놀이와 관련된 신체활동 

보다는 라켓종목(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구기 종목(축

구, 농구, 배구) 참여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학교체육 

현장에서는 특정 종목을 수행평가 종목으로 선정하여 

학생들이 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줌과 

동시에 졸업 후에도 평생체육 활동으로서 사회에서 재

참여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도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참여 후 느낄 수 있는 심리적 감정 등을 통해 재참여의

사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스포츠 참여자

는 운동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경험한다. 이때, 참여자

들이 종목 내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에 만족하면 해당 

종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어 지속적인 참여

와 재참여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3]. 실제, 재참여의사는 재미요인[4], 교수행동[5], 참여

만족[6] 등 여러 선행변인들을 통해서 재참여의사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러 변인들 중 재미요인은 스포츠 전렴 모형에 포

함되어 있는 개념에서 즐거움, 좋아함, 재미와 같은 일

반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스포츠 체험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반응[7]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여가와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참여하

고 있는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유지하게 해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8]. [9]의 연구에서 재미요인을 3

차원적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신

체활동과 식단조절, 금주 및 금연을 통한 자기관리인 

‘건강도모’, 타인들과의 인과관계, 인격존중, 책임감, 예

의 및 예절로 ‘사회성 함양’, 활동의 목적 및 목표를 달

성하고 느끼는 감정으로 ‘성취감 경험’ 요인, 3차원적 

하위요인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9,10]. 즉, 스포츠 

활동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활동 자체에서 재미요

인을 경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미요인은 성취

목표성향[11], 운동참여수준[10], 경기장 관람결정요인

[12]에 의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스포츠심리학, 경영학 측면에서도 재미요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여가 열의

[13], 지속적 참여 의지[14], 여가 만족 및 운동 지속

[15]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참여 

의사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아울러, 특정 활동의 수행 중에 경험하게 되는 재

미요소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운동) 참가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이러한 즐거움과 

재미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중도포기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17].

인간은 특정 활동에 참여하면서 약간의 노력 부족으

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지점에 도달하지 못할 때 ‘아

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때, 그 아쉬움을 충

족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전정신을 발휘한다. 도

전정신은 참여하려는 활동에 도전적인 태도로서, 수행

능력과 성장발달, 기술습득 등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욕

구로 정의된다[18]. 이러한 도전정신은 진로개발역량

[19], 목표달성 예측[20] 등 체육학 분야뿐만 아니라 교

육학 분야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요약하면, 제주도민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입도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통놀이를 참여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이해하고, 재참여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때, 재미요인의 3차원적 

하위요인별로 건강도모, 사회성 함양, 성취감 경험과 전

통놀이에 참여하면서 아쉬운 감정, 도전하고자 하는 마

음가짐인 도전정신을 조절변인으로 상정하여 이들 간

의 상호작용이 재참여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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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소에서 실제 전통놀이 한마당대회를 주최‧주관

하여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이 체험에 참여 후 느끼는 감

정을 즉시 설문조사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

구에서는 Interact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참여자들

의 도전정신이 높음, 중간, 낮음 순서대로 어떠한 수준

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상호작용(재미요인*도전

정신) 값을 추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민 및 관광객을 대

상으로 전통놀이 참여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재미요인과 

재참여의사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재미요인과 도전정

신의 상호작용(조절효과)을 통해 재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이호해

수욕장, 삼양해수욕장에서 개최한 전통놀이 한마당대회

에 참가한 제주도민 및 관광객 16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통놀이를 진행한 종목은 구술치기, 딱지

치기, 비석치기, 투호놀이 4종목이다. 대상자의 표집방법

은 비확률적 표집방식인 편의표집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는 총 170부였으나, 무기입된 자료 및 반

응고정화 현상을 보이는 자료 6부를 제외한 164명의 자

료만을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 102명

(62.2%), 여자 62명(37.8%)이며, 연령별로는 10대 14명

(8.5%), 20대 108명(68.9%), 30대 30명(18.3%), 40대 

12명(7.3%)으로 총 16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재미요인 

재미요인 측정도구는 ‘체육수업 재미거리 질문지’ 

PCESQ(Physical Education Class Questionnaire) 

[9]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구 수정‧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측정지는 재미요인을 측정하는 

12문항으로 제작되었으며, 건강도모 4문항, 사회성 함

양 4문항, 성취감 경험 4문항으로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예로서 “나는 전통놀이를 참여하

면서 기분이 전환되고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요

인구조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

해 1문항을 삭제하고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KMO 

측도=.89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1931.944, 

df=55, p<.001). Cronbach’s Alpha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건강도모 .94, 사회성 함양 .85, 성취감 

경험 .92로 나타났다. 

2.2.2 도전정신 

도전정신 측정도구는[19]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측정지는 도전정신을 측정하는 단일요인 4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구체적인 예로서 “나는 현재 기록에 아쉬움

이 남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요인구조의 타

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직교

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4문항으로 

구성된 1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KMO 측도=.77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408.213, df=6, p<.001). 

Cronbach’s Alpha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89

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2.2.3 재참여의사 

재참여의사 측정도구는 국내에서 [21-23]의 척도를 

토대로[4]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측정지는 재참여의사를 측정

하는 단일요인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예로서 

“나는 지속적으로 전통놀이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질문

에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요인구조의 타당도를 확

보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직교회전을 이용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4문항으로 구성된 1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KMO 측도=.78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606.782, df=6, p<.001). Cronbach’s Alpha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99로 높게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8.0과 SPS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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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다

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

째,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으며, 구성 개념의 타당도를 알아

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Pearson’s 적률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넷째, 재미요인과 재참여의사 간의 관계에서 도

전정신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

여 [24]의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였다. 

PROCESS는 조절분석, 매개분석 및 조건부 간접효과

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프로그램이며, 본 연구에서는 

76개의 모형 중 Model No 1번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

시하였다[24]. 아울러 Daniel Sopper의 Interaction 

기법을 이용하여 단순기울기 분석을 제공하였다.

3. 결과

3.1 기초통계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분석에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전체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량과 분포특성을 검증하였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변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검토하였다. 

재미요인 중 건강도모는 평균값이 4.17, 표준편차 .84

로 나타났으며, 사회성 함양 4.52, .73, 성취감경험 

4.32, .81로 나타났다. 도전정신 4.39, .67, 재참여의사 

4.50, .59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로 측정변인들 간의 상

관계수를 살펴보았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

든 변인이 적절한 수준의 상관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절

효과 분석을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재미요인(건강도모)과 재참여의사 간의 관계에서 

도전정신의 조절효과 분석

건강도모와 재참여의사 간의 관계에서 도전정신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건강도모는 재참여의사에 부

(-)의 영향(B=-.5421, SE=.3106, t=-1.7451, p>.05), 

도전정신은 재참여의사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3706, SE=.2852, t=-1.2995, p>.05).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B=.1806, SE=.0709, t=2.5450, p<.05)

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도모와 도전정신의 조절

효과는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도모와 재참여의사 간의 관계에서 도전정신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여부를 검증한 다음으로 조절변수

(도전정신)가 어떤 특정한 값에서 조절효과를 유발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기울기를 통해 Table 2와 

같이 값을 구하고 Fig. 1과 같이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Fig. 1은 건강도모가 재참여의사에 미치는 효과를 

도전정신 수준에 따라서 단순기울기를 그래프로 제시

한 것이다. 

Fig. 1. simple slope test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easurement variables

measurement variable A B C D E

Promote health(A) 1.00

Foster of social(B) .626** 1.00

Sense of achievement(C) .777** .675** 1.00

Challenge  spirit(D) .649** .552** .628** 1.00

Re-Particitation Intention(E) .587** .398** .556** .596** 1.00

M±SD 4.17±.84 4.52±.73 4.32±.81 4.39±.67 4.50±.59

Dkew -1.084 -1.961 -1.458 -.942 -1.016

Kurtosis 1.473 5.434 2.775 .770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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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moderating effect of challenge spi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mote health and 

re-particitation intention

Variable Coeff S.E t(p)
95% BC CI

LLCI~ULCI

Dependent variable: Re-Particitation Intention R2=.6667, F(3, 158)=42.1383, p<.001

Constant term 5.0100 1.1890 4.2137*** 2.6616~7.3584

Promote health(A) -.5421 .3106 -1.7451 -1.1556~.0714

Challenge spirit(B) -.3706 .2852 -1.2995 -.9339~.1927

Interaction(A✕B) .1806 .0709 2.5450* .0404~.3207

Indirect effect
Simple slope test of the challenge spirit

B S.E t(p) Boot LLCI Boot ULCI

-1SD .131 .068 158 -.0033 .2661

M .251 .055 4.595*** .1434 .3596

+1SD .372 .076 4.884*** .2213 .5218

따라서 Interact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절변인

이 평균값과 평균값±1표준편차 값을 가질 경우, 도전

정신이 재참여의사에 미치는 효과인 단순회귀선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도전정

신이 낮은 경우(-1SD)는 .13이며(Lower: -.0033~ 

Upper: .2661), 평균인 경우에는 .25(Lower: .1434~ 

Upper: .3596), 높은 수준에서는(+1SD) .37(Lower: 

.2213~Upper: .5218)로 나타났다. 즉, 건강도모와 도

전정신이 평균과 높은 수준에서 재참여의사에 단순기

울기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3.3 재미요인(사회성 함양)과 재참여의사 간의 관계

에서 도전정신의 조절효과 분석

사회성 함양과 재참여의사 간의 관계에서 도전정신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성 함양은 재참여의사에 부

(-)의 영향(B=-.3220, SE=.3374, t=-.9543, p>.05), 도

전정신은 재참여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0465, SE=.3700, t=.1256, p>.05). 두 변인의 상호

작용 효과(B=.0983, SE=.0820, t=1.1990, p>.05)는 유

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성 함양과 도전정신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는 사회성 함양과 재참여의사에 미치는 효과

를 도전정신 수준에 따라서 단순기울기를 그래프로 제

시한 것이다. 따라서 Interact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절변인이 평균값과 평균값±1표준편차 값을 가질 경

우, 도전정신이 재참여의사에 미치는 효과인 단순회귀

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도전정신이 낮은 경우(-1SD)는 .04이며(Lower: 

-.0870~Upper: .1764), 평균인 경우에는 .11(Lower: 

-.0237~Upper: .2439), 높은 수준에서는(+1SD) 

.17(Lower: -.0287~Upper: .3796)로 나타났다. 즉, 

사회성 함양과 도전정신은 재참여의사에 단순기울기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Fig. 2. simple slope test

3.4 재미요인(성취감 경험)과 재참여의사 간의 관계

에서 도전정신의 조절효과 분석

성취감 경험과 재참여의사 간의 관계에서 도전정신

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취감 경험은 재참여의사

에 부(-)의 영향(B=-.5081, SE=.3360, t=-1.5120, 

p>.05), 도전정신은 재참여의사에 부(-)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B=-.3435, SE=.3321, t=-1.0341, p>.05).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B=.1713, SE=.0786, t=2.1803, 

p<.05)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성취감 경험과 도전정

신의 조절효과는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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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moderating effect of challenge spi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oster of social and 

re-particitation intention

Variable Coeff S.E t(p)
95% BC CI

LLCI~ULCI

dependent variable: Re-Particitation Intention R2=.6060, F(3, 158)=30.5668, p<.001

Constant term 3.7660 1.4740 2.5549* .8547~6.6774

Foster of social(A) -.3220 .3374 -.9543 -.9884~.3444

Challenge spirit(B) .0465 .3700 .1256 -.6844~.7773

Interaction(A✕B) .0983 .0820 1.1990 -.0636~.2602

Indirect effect
Simple slope test of the challenge spirit

B S.E t(p) Boot LLCI Boot ULCI

-1SD .045 .067 .670 -.0870 .1764

M .110 .068 1.625 -.0237 .2439

+1SD .175 .103 1.698 -.0287 .3796

Fig. 3은 성취감 경험이 재참여의사에 미치는 효과

를 도전정신 수준에 따라서 단순기울기를 그래프로 제

시한 것이다. 따라서 Interact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절변인이 평균값과 평균값±1표준편차 값을 가질 경

우, 도전정신이 재참여의사에 미치는 효과인 단순회귀

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도전정신이 낮은 경우(-1SD)는 .13이며(Lower: 

-.0039~Upper: .2655), 평균인 경우에는 .24(Lower: 

.1297~Upper: .3596), 높은 수준에서는(+1SD) 

.35(Lower: .1866~Upper: .5306)로 나타났다. 즉, 성

취감 경험과 도전정신이 평균과 높은 수준에서 재참여

의사에 단순기울기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Fig. 3. simple slope test

Table 4.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challenge spi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nse of 

achievement experience and the re-particitation intention

Variable Coeff S.E t
95% BC CI

LLCI~ULCI

dependent variable: Re-Particitation Intention R2=.4250, F(3, 158)=38.9232, p<.001

Constant term 4.8919 1.3633 3.5882*** 2.1992~7.5847

Sense of achievement(A) -.5081 .3360 -1.5120 -1.1718~.1556

Challenge spirit(B) -.3435 .3321 -1.0341 -.9994~.3125

Interaction(A✕B) .1713 .0786 2.1803* .0161~.3264

Indirect effect
Simple slope test of the challenge spirit

B S.E t(p) Boot LLCI Boot ULCI

-1SD .131 .068 1.917 -.0039 .2655

M .245 .258 4.204*** .1297 .3596

+1SD .359 .087 4.119*** .1866 .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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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전통놀이 한마당 대회를 통해 과거의 놀

이를 이해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전통놀이의 경기규칙, 

중요성을 알려줌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전통놀이를 사

회생활에서 생활화 할 수 있기 위함이다. 특히, 본 연구

를 통해 전통놀이에 참여하면서 느낄 수 있는 심리상

태, 왜 전통놀이에 참여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욕구를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놀이 

참여자들의 재미요인과 재참여의사 간의 관계를 이해

하고, 재미요인과 도전정신의 상호작용(조절효과)이 재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각 변

인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14]의 연구에서 재미요인과 지속적 참여 

간의 관계, [6]의 연구에서 재미요인과 재참여의사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재미요인과 재참여의사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

과 재미요인의 하위요인인 건강도모, 사회성 함양, 성취

감 경험 모두 재참여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한 재

미요인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4]의 연구에서 중‧고등학생 스카우트 참여자 332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재미요인은 재참여의사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쳤으며, [25]의 연구에서 지체장애인 볼링

동호인 178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재미요인은 재

참여의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은 활동 참여자들의 연구대상이 대부분 한 

소속 학생 및 선수들로 구성되어 많은 시간과 활동을 

같이 참여하기에, 활동 참여에 대한 재미를 느낄 경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단발적으로 

체험에 참여하였으며, 전통놀이가 야외 현장에서 체험

활동으로 참여하기가 생소하기에 이와 같은 결과나 나

타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자는 해석한다. 

다음, 도전정신과 재참여의사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

과, 유의한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도전정신과 재참여의사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

들이 미흡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비교 대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유사 변인들을 대상으로 이들 간의 관

련성을 검증한 결과, [26]의 연구에서 교양 스키수업 수

강생 41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스포츠 자신감은 

재참여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7]의 연구에서 골프 참여자 296명을 대

상으로 연구한 결과 스포츠 자신감은 재 참여의사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

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마당대회를 개최하는 진행자들이 놀이가 끝난 체험자

들에게 상품 수령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체험자들은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은 욕

구가 생기기는 하지만, 다른 참여자들에게 배려하기 위

해 자리를 피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추출한 것

으로 연구자는 해석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인 독

립변인과 조절변인 간의 상호작용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미 있는 결과를 추출하였다.

재미요인의 각 하위요인별로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

과 건강도모와 성취감 경험은 도전정신과의 상호작용

에서 재참여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Interactio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높은 수준과 중간 수준에서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8]의 연구에서 스

키수업 참여 대학생 271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재

미요인은 지속적 참여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29]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참여

자 25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재미요인 중 성취감

에서 미래 생활체육 참여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방과후 수업 참여를 통해 성취

감을 느끼는 경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에 참

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독립변인

과 종속변인, 조절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는 여러 

선행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재미요인과 도전정신의 상호작용은 재참여의사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미

요인 중 건강도모, 성취감 경험에서만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놀이 체험자들이 일상생

활에서 참여하기 생소한 종목을 참여함으로써 신체활

동, 집중력, 민첩성 등을 발휘하여 신체의 중요성과 성

공했을 때의 성취감과 실패했을 때는 조금 더 집중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하여 재참여의사에 유의한 



융합정보논문지 제12권 제4호140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전통놀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변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미흡하여 선행연구들 간의 비교 대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전통놀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들 중에서 [30]의 

연구에서 전통놀이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통놀이에 참여 후 타인들에게 추천하고 싶다는 의견

과, 지속적으로 참여하고는 싶지만 배울 기회가 부족하

다는 의견을 통하여 전통놀이에 대한 개발과 보급이 시

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요약하면, 전통놀이 참여자들이 체험활동에 참여하

면서 느낄 수 있는 재미요인 중 건강도모, 성취감 경험

에 의해서 도전정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 참여의사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

구에서는 참여자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단발적으로 활동 참여 후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선행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하

였지만, 조절효과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추출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건강도모, 성취감 경험의 높은 수준과 

중간 수준에서 재참여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도전정신의 낮은 수준에서는 재참여의사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실패할 경우에 더 높은 점수, 기록을 성

취하고, 집중력, 민첩성 등 자기 자신의 신체 움직임의 

중요성을 이해할 때 재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한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생활에서도 전통

놀이를 참여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여 제주

도민 및 관광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통놀

이를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소에서는 초등학교 방과 후 강

의를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전통놀이의 중요성을 이해

시키고, 앞으로 전통놀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

고자 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놀이 참여자들의 재미요인과 

재참여의사 간의 관계에서 도전정신의 조절효과를 검

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자들은 2021년 제주특별자치

도에서 개최한 전통놀이 한마당대회에 참여한 제주도

민 및 관광객 164명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참여의 재미

요인과 도전정신, 재참여의사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SPSS18.0과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론을 추출하였다. 첫째, 

재미요인 중 건강도모와 도전정신의 상호작용은 높은

수준, 중간수준에서 재참여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 둘째, 재미요인 중 사회성 함양과 도전정신의 상호

작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재미요인 

중 성취감 경험과 도전정신의 상호작용은 높은 수준, 

중간수준에서 재참여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전통놀이 참여자들의 재미요인과 도전정

신에 의해서 추후 놀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 수준이 

건강도모, 사회성 함양, 성취감 경험에 의해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의미 있는 결과를 추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점을 밝힌다. 첫째, 연구의 대상자들이 어린 초등학

생에서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이들의 연령

을 고려하지 않고 자료 수집을 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밝힌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과 성별을 최대한 고려하

여 놀이에 참여하면서 느낄 수 있는 심리상태를 구체적

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다양한 전통놀이가 존재하

지만, 그 중 구술치기, 딱지치기, 비석치기, 투호놀이 4

개의 놀이로만 한정하여 진행했다는 점에서 다양한 종

목 체험 후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을 밝힌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전통

놀이 소개와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방과후 활동을 통

해서 36주간 전통놀이 체험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 및 지속참여 등을 조사, 분

석하여 학교현장에서 라켓종목(배드민턴, 탁구, 테니

스), 구기종목(축구, 농구, 배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

니라, 전통놀이의 중요성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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